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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오순절이 되어서,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.2그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

리가 나더니,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.3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

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,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.4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, 성령이 

시키시는 대로, 각각 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.

 말씀살피기 | 다같이  

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제자들에게 ‘성령의 오심’을 사모하라고 명령하십니다. 부활하셔서 

사흘 만에 제자들을 찾아 오셨을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. 예수님은 제

자들에게 성령, “곁에서 돕는 분”을 보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. 마침내 예

수님이 부활한지 오십여일,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십여 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

하게 됩니다. 

질문1) 성령강림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?(1절)

      

질문2) 성령강림의 세 가지 현상은 무엇입니?(2~4절)    

 말씀적용 | 다같이  

 1.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새로워지고,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.

 2. 소통하게 하고, 하나로 만드는 성령의 인도함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

    나누어 봅시다. 

 나눔 | 다같이  

 1. 한 달 감사제목 나누기

 2. 중보기도 제목 나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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